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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0 (월)      렘 5:1-6         If there is one who does justice, who seeks truth, 

유다 백성들의 많은 허물과 심한 반역(6)을 예레미야가 지적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이나(4), 부유한 자들이나(5)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 무시하고 무감각해져 있슴을(3) 한탄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이 세대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1)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6/15/10 (화)      렘 5:7-9         Why should I pardon you?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유다의 두 가지 죄악을 찾아봅시다. 신이 아닌 것에 맹세하며 우상숭배와 음란이 만연하고(7),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8) 도덕적 불감증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찌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가혹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법을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9)을 생각해봅시다.  

6/16/10 (수)      렘 5:10-13       They have lied about the LORD 

징벌하시되 완전히 진멸시키시지는 않으시는 여호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10), 유다와 이스라엘은 오히려 완전히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났다고 지적하십니다(11). 그들이 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12-13)? 나는 어떤 말들을 

말하며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패역한 백성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6/17/10 (목)      렘 5:14-18         My word, it will consume them.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14,15,18)? 나무를 불사르는 불은 무엇이라고 증거하십니까(14)? 강한 이방나라를 사용하여(15)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8)?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18/10 (금)      렘 5:19-29        Hear this, O foolish and senseless people, 

하나님께서 유다를 북방 열강을 통해 멸망당하며 포로되게 하시는(19) 참혹한 징계의 원인을 다시 지적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고(22-25), 불의와 불법으로 죄없고 약한 사람들을 헤치는 

무자비함의 죄악을(26-29)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각(21)이 있는 

자입니까? 내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해 민감히 열려있는지 돌아봅시다.  

6/19/10 (토)      렘 5:30-31      But what will you do at the end of it? 

A horrible and shocking thing(30, NIV) 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31)? 요시야 

왕이 잃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실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왕하 22:8-23:3),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현실적인 타협과 권세를 따라 책임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뿐만 아니라 A horrible and shocking thing 이 내 마음에는 없는지 본문을 통해 면밀히 돌아봅시다.  


